
자전거 보급 확대를 위한 전기자전

거 지원 사업 신청자를 오는 25일

까지 모집한다.

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

번 사업은 페달보조방식(PAS)의

전기자전거를 구입할 시 100만원

이상이면 50만원, 100만원 미만이

면 구입 금액의 50%를 지원하는 방

식으로 진행된다.

신청 대상자는 제주도에 1년 이

상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 도민

으로 오는 25일까지 제주도 15분도

시과를 방문하거나 팩스(064-710-

4739), 이메일(keah1230korea.kr)

로 접수할 수 있다.

보조금 지원 대상 전기자전거는

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하며 거주

지 관할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서를

작성한 후, 등록증과 스티커를 발

급받아 자전거에 부착해야 한다.

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을 받은

경우에 자전거 구매일로부터 1년

간의 의무 사용 기간이 있으며 의

무 사용 기간 내 총 2회에 걸쳐 이

용실태를 메일이나 팩스로 제출해

야 한다.

오소범기자 sobom@ihalla.com

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최정록 농림

축산검역본부장에게 미국산 만다

린 수입에 따른 검역 관리 강화를

요청했다.

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오

지사는 도청 집무실에서 열린 최

본부장과의 면담에서 만다린 수입

물량이 늘고 유통 여건이 변화하면

서 검역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

있다 며 병해충 유입 가능성을 최

소화하기 위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

하다 고 강조했다.

특히 부산항을 통해 들어오는 수

입 만다린에 대해 현장 중심의 철

저한 점검을 요청했다.

이에 최정록 농림축산검역본부

장은 수입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

련 기준에 따라 철저한 검역을 실

시하고 있다 며 만다린을 포함한

수입 과실류 검역 관리에 더욱 만

전을 기하겠다 고 답했다.

오소범기자

제주지역 주민등록인구가 새해에

도 감소세로 출발했다. 청년층 감

소와 고령층 증가 흐름이 이어지면

서 인구 구조 변화가 한층 뚜렷해

지는 모습이다.

4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

계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제

주 주민등록 인구(외국인 제외)는

66만3995명(제주시 48만4763명, 서

귀포시 17만9232명)으로 집계됐다.

지난해 12월 말과 비교해 한 달 사

이 797명 줄어든 규모다. 제주시는

419명, 서귀포시는 378명 감소했다.

월별 감소 폭은 지난해 2월(-

1255명) 이후 가장 컸다. 지난해 1

월(66만9460명)과 비교하면 1년 사

이 5465명 급감했다. 이로써 제주

주민등록인구는 2023년 5월부터 33

개월 연속 감소를 이어가고 있다.

연간 기준으로는 3년째 감소세

다. 2023년 12월 말 기준 전년 동월

대비 0.4%(2907명) 감소하며 처음

감소세로 전환된 이후 2024년 -0.7

%(4884명)에 이어 지난해 -0.8%

(5576명)로 감소 폭이 확대되는 추

세다.

고령화 흐름도 뚜렷하다. 1월 기

준 도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3

만4155명으로, 전체 인구의 약 20.2

%를 차지했다. 평균연령은 45.4세

로 1년 전 44.7세에 비해 0.7세 높

아졌다. 제주는 앞서 지난해 11월

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

지하는 비율이 20%를 넘어서며

초고령사회 에 진입했다. 65세 이

상 비중은 지난해 1월 19%를 기록

한 뒤 매월 0.1%포인트(p)씩 꾸준

히 상승하고 있다.

반면 청년(19~34세) 인구는 1월

말 기준 11만2191명으로, 1년 전보

다 3582명 감소했다. 특히 20대 인

구(6만5308명)가 1년 사이 4288명

줄며 감소폭이 두드러졌다.

한편 지난달 전국 주민등록 인구

는 5111만1158명으로 전월 대비

6220명 감소했다. 시 도별로는 경

상북도(-2982명)가 가장 큰 감소폭

을, 경기도(6507명)가 가장 큰 증

가폭을 기록했다. 17개 시 도 가운

데 인구가 늘어난 지역은 4곳에 그

쳤다.

오은지기자 ejoh@ihalla.com

코스피가 4일 하락 출발했지만, 상

승 전환한 뒤 오름폭을 키워 사상

최고치를 또다시 갈아치웠다.

미국 기술주 한파에 장 초반 약

세였던 삼성전자는 오후장에서 반

등한 이후 오름폭을 계속 키워나가

국내 기업 최초로 시가총액 1000조

원 고지에 올랐다.

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83.02포

인트(1.57%) 오른 5371.10에 거래

를 마감했다.

지수는 전장 대비 27.37포인트

(0.52%) 내린 5260.71로 출발했지

만, 빠르게 낙폭을 줄인 뒤 상승세

로 돌아서 5300선을 돌파했다. 이후

5370선까지 오르며 전일 기록한 역

대 최고치(5288.08)를 넘어섰다.

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이 1조

7826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견

인했다.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1조

67억원, 9400억원을 순매도했다.

외국인은 코스피200선물시장에

서도 1132억원 매도 우위였다.

간밤 뉴욕증시는 3대 주가지수가

동반 하락했다.

3일(미국 동부시간) 뉴욕증권거

래소(NYSE)에서 다우존스30산업

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66.67포인트

(0.34%) 내린 4만9240.99에 거래를

마쳤다. 스탠더드앤드푸어스(S&P

) 500지수는 58.63포인트(0.84%)

떨어진 6917.81, 나스닥종합지수는

336.92포인트(1.43%) 하락한 2만

3255.19에 장을 끝냈다.

국내 증시도 이런 영향에 오전장

에서는 반도체 대형주가 약세를 나

타냈다.

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5.10포

인트(0.45%) 오른 1149.43에 장을

마쳤다. 지수는 전장대비 5.31포인

트(0.46%) 내린 1139.02로 시작했

다가 곧 상승 전환했다.

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이 2천330

억원을 순매수했고, 외국인과 기관

은 각각 546억원, 1427억원을 순매

도했다. 연합뉴스

4일
코스피지수 5371.10

+83.02
▲ 코스닥지수 1149.43

+5.10
▲ 유가(WTI, 달러) 63.21

+1.07
▲

살때 팔때 살때 팔때
환율(원) 1USD 1477.20 1426.40 1EUR 1752.17 1683.81

100 944.96 912.46 1CNY 219.84 198.92

2026년 2월 5일 목요일6 경 제

제주 주민등록인구, 올해도 감소로 출발

딸기ㆍ감귤 가격 상승세 겨울 제철 과일인 딸기와 감귤이 기후 변화와 수급 불안 영향으로 가격 상승세를 보인 4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

딸기가 진열되어 있다.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(aT)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2일 딸기 상품 소매가격은 kg당 2만2736원으로 전년 동기

(2만189원) 대비 13.6% 올랐다. 연합뉴스

호텔가 소식

복합리조트 제주신화월드가 설

날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

수 있는 특별한 체험 이벤트

신화 포춘 스트리트 를 이달

15일부터 17일까지 선보인다.

이벤트는 제주신화월드 랜딩 컨

벤션 센터 G층에서 오후 2시부

터 6시까지 진행되며, 투숙객

또는 제주신화월드를 이용하는

고객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.

행운을 가득 담은 신화 포춘

스트리트에서 미션 수행 후 복

주머니 카드에 4개 스탬프를 찍

으면 럭키 드로우에 참여할 수

있다. 추첨을 통해 1등에게는

24K 순금 말 한돈, 2등에게는

제주신화월드 신화관 슈페리어

킹 1박 숙박권과 랜딩 다이닝 2

인 식사권, 3등에게는 랜딩 다

이닝 2인 식사권을 제공한다.

경품 추첨은 이벤트가 진행되는

3일 동안 매일 진행된다.

체험 공간에는 설날의 기운을

더할 매직 쇼 와 새해 소망을

담은 특별한 부적을 만들 수 있

는 행운 부적 공방 이 운영된

다.

또 팔도의 다양한 대표 상품

을 체험하며 맛과 재미를 동시

에 느낄 수 있는 팔도 놀이터

와 겨울철 대표 간식으로 따뜻

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최적의

공간 행운 포차 도 선보인다.

자세한 사항은 제주신화월드

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

수 있다.

코스피, 사상 최고치 또 경신… 5370선


